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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품질로의 복귀와 동질화 탈출 동향 보여(Ⅱ/Ⅱ) 

 

◎ 면방의 진품(眞品) 찾는 소비경향으로 차별화 상품의 판매 증진 

닛신보(日淸紡)는 금년(2002년)의 춘하절 상품이 시장경쟁에 있어서 그 동

안 마술로 꽁꽁 묶여 있다시피 하였던 “싼값”의 사슬을 풀고, 각 브랜드의 

차별화된 진품을 어패럴 분야에서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생기고 

있어, 일본내에서 생산된 차별화 소재들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

있다. 

닛신보는 니트에서 폴리에스테르와 면을 섞어 짠 “턱편(tuck 編)”의 “가노

꼬조직(鹿 子組織の )”인 “쿨·코트(cool-coat)”는 한 여름의 스포츠에 알맞게 쾌

적성을 향상시킨 스포츠용 차별화 소재를 내놓고 있으며, “슈퍼·소프트

(super-soft)”는 직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재로서 면 100%의 강연(强撚) 

직물은 부드러운 직물의 태와 “내추럴·스트레치성(natural stretch 性)”을 잘 

살려 부인용 블라우스(blouse)용으로 공급되기도 하고, 선염(先染) 스트레치 

직물로서는 고급감(高級感)과 “실루엣(silhouette)”을 중요시하는 부인용 수트

(suit : 상의 한 벌)나 보톰(buttom 下衣)으로 공급되고 있다. 스판덱스(spandex)

의 “세렌디”는 모든 아이템에서 여러 배리에이션(variation)을 보이고 있으며, 

면 100%의 “리쁘세”는 깨끗한 천의 표정감(表情感)이 돋보여 모든 아이템으

로 사용되고 있다. 면 100%의 시팅(sheeting)인 “퓨어 코튼·스트레치(pure-

cotton stretch)”는 우수한 스트레치성이 있어 모든 아이템으로 사용된다. 폴리

에스테르와 면을 섞어 짠 턱편 니트 “로얄·에어(Royal·air)”는 옷으로 착용

(着用)하였을 때 경량감(輕量感)을 향상시켜 스포츠용으로 공급되고 있다. 이



미 보편화된 소재의 단가가 떨어지는 것은 피할 길이 없으나, 독창성이 있는 

차별화 소재는 나날이 거래가 커지고 있음으로 고급품 속에서는 적정가격이

면 질이나 품위가 중요시되고 있다. 

● 시끼보는 일본 면제품 시장에의 수입침투율(輸入浸透率)이 거의 95%에 

이르고 있는 현시점에서, 일본내에서 생산된 면제품이라고만 하여도 지금까

지 살아 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차별화 소재라고 할 만한데, 그 중에

서도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부가가치 소재는 진품으로서의 뿌듯한 반응이 있

다. 시끼보가 자랑하는 신소재인 “드라이·서모 C (Dry-thermo C)”는 이 소재

가 살에 닿으면 시원한 느낌을 주는 “접촉 냉감(接觸 冷感)”이 뛰어나서 각

종 의류나 침장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. 순면의 “데셀”은 기름 때 등의 

SR(soil release) 효과가 우수하고, “블레스·코트(Bless-cot) SJ”는 미국의 캘리포

니아에서 생산되는 고급면의 특성을 잘 살린 면직물이며, 면 100%의 “슈퍼

아니에일 9”는 점차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들의 고령취(高齡臭) 소취가

공을 하였으며, “셀그린”은 천연 셀루로스계 직물로서 천연섬유의 부드럽고 

피부나 환경에 온순한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. 

● 다이와보는 면방적 업계에게는 춘하절이 성수기(盛需期)인데, 작년 7월

부터 경기가 뚝 떨어져, 금년에 이의 만회를 크게 기대하고 있으나, 전반적

인 시황이 아직도 차별화된 소재를 싼 값으로 원하는 경향이 적지 않아 고

심하면서도 면과 같은 태를 보이면서 흡수속건(吸收速乾)성, 이지케어(easy-

care)성을 지닌 면·폴리에스테르 2층구조사(二重構造絲) “셀피”는 셔츠·팬츠

용으로, 상쾌한 드라이감(dry感)이 있는 미면 100%의 “텍사스 7(Texas 7)”은 

T-셔츠용으로 잘나가고 있다.  

강연 면사의 트윌(twill)인 “파워·트위스트(Power·twist)”는 산뜻한 표면감

(表面感)과 직물의 퍼지는 맛 등으로 코트(coat)나 위에 입는 각종 겉옷 등으



로 공급된다. 면에 폴리우레탄을 조금 섞어 뽑은 세 번수 실로 튼튼하게 짠 

스트레치 소재 “큐론”은 자켓이나 팬츠용으로 공급된다.  

경사는 필라멘트, 위사는 면사로 짠 고밀도 교직물(高密度交織物) “벤토네”

는 이색효과(異色效果)가 있어 코트나 점퍼(jumper) 등을 비롯한 블루죵

(blouson 佛)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. 

● 구라보는 가벼우면서도 부드러운 태, 시원한 촉감, 흡한 속건, 고품질, 

고급감 등의 소비층의 트렌드에 따라, 면 100%의 가벼우면서도 흡수속건성

이 좋은 면중공사(綿中空絲) “스핀·에어(Spin-air)” 소재는 각종 의류나 생활

용품에 사용되고 있고, 면 100%의 스트레치 소재 “홧(WHAT!)”은 각종 유니

폼이나 캐주얼에 사용되고 있으며, 면·폴리에스테르 혼용의 니트소재 “필·

모어”는 산뜻하며 가벼운 쾌적 소재로서 각종 니트제품이나 캐주얼에 공급

된다. 가볍고 독특한 광택이 있는 카폭(Kapok)·면 혼용직물 “구라보·카폭”

은 각종 유니폼이나 캐주얼에 사용되고 있으며, 면사와 폴리에스테르사를 합

연(合撚)하여 짠 “샨보레”는 깨끗한 서리모양으로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멜란

지(melange) 효과로 캐주얼 등에 공급된다. 구라보는 이들의 독자적인 차별화 

소재로 판매량의 증대를 위하여 주력하고 있다. 

● 도요보는 고급면 100%인 “신모멘(新木綿)”의 “하이안스”에 있어서 부드

럽고 드레이프(drape)성이 좋으며 잔주름이 안 생기는 평이중직(平二重織) 소

재는 팬츠 등에 사용되고, 세 번수로 제직되어 부드러운 “시폰”은 부인용 블

라우스용으로 공급된다. “실베라”의 “보일(Voil)”은 프린트(print) 가공하여 스

커트·드레스 등으로 “실베라”의 “브로드·클로스(broad·cloth)”는 “소프트·

스트레치”의 “새틴(sateen)”과 더불어 부드럽고 드레이프성이 좋으며, 스트레

치성도 좋아 셔츠나 쟈켓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. 

● 후지보는 작년까지만 해도 품질이나 기능보다도 가격만을 따지던 섬유



시장이 금년에는 차별화 소재의 진품을 찾는 경향이 점차 되살아나 판매증

진을 추진하고 있다. 면 100%의 머서화(mercer化)된 면사로 짠 소재 “텐실”은 

실크 같은 광택이나 드레이프성이 좋아 부인용 “컷·소(cut·sew)”로 공급되

며, 면과의 복합사를 액체암모니아 가공한 “퍼얼나이즈” 소재는 포동포동하

게 살쪄 보이는 태와 드레이프성이 좋아 이 역시 부인용 “컷·소”로 공급되

고 있다. 면에 비타민(vitamin) 가공한 “V-up” 소재는 비타민 C 배합으로 “컷

·소”나 “블라우스” 등으로 공급되고 있다. 폴리에스테르 85%, 면 15%의 

“드라이 릴리스(Dry- release)” 소재는 면과 같은 촉감의 흡수소건 소재로 스

포츠용 및 스포츠·캐주얼 용으로 공급되고 있다.“폴리노직(Polynosic)”에 “키

토산(Chitosan)”을 배합한 “키토폴리(Chitopoly)”는 유아나 어린이 등의 각종 

옷과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(inner)등에 공급된다. 

 


